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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스트레스, 정서표현, 사회적 지지, 전공만족도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K지역 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202명으로,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t-검정, 분산분석,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업소진은 학업스트레스와 양의 상관(r=.606, p<.001)를 보였으며, 정서표현(r= –.348, p<.001)과 사회적 지지(r = –.256, p=.010)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학업스트레스(β =.482, p<.001), 정서표현(β=.282, p=.004), 전공만족도 중 매우 불만족(β=.194, p=.010), 불만족(β=.214, p=.004), 만족(β= –.160, p=.040)이었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 설명력은 51.7%였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 완화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정서표현 증진 및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emotional expression, social support, and major satisfaction on academic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202 students from a university in the K region.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8 to November 14, 2024,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in SPSS 25.0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alysis of variance,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ademic burnou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stress (r=.606, p<.001)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al expression (r=–.348, p<.001) and social support (r=–.256, p=.010). Significant predictors of academic burnout were academic stress (β=.482, p<.001), emotional expression (β=–.282, p=.004), and major satisfaction—specifically, very dissatisfied (β=.194, p=.010), dissatisfied (β=.214, p=.004), and satisfied (β=–.160, p=.040). These variables explained 51.7% of the variance in academic burnout. To reduce academic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interventions should focus on stress management, enhancement of emotional expression, and improvement of majo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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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현대 보건의료 환경은 고령화,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1],[2]. 이러한 변화는 간호사의 역할을 환자 돌봄 중심에서 벗어나 임상 의사결정, 건강증진, 지역사회 보건관리, 공중보건 정책 참여 등으로 확장시키고 있다[3],[4]. 국내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과 함께 간호사가 치매 조기선별과 가족 교육 및 돌봄 연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5], 지역사회 방문간호 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가정간호 서비스 제공자로서 간호사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6]. 국제적으로도 간호사는 Chronic Care Model이나 Primary Health Care Team과 같은 통합적 관리 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만성질환 관리와 인구집단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7]. 이러한 변화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핵심역량 강화를 요구하며, 간호교육 역시 이에 부응해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3],[4].

      간호교육 또한 이에 부응하여 기존의 지식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능력, 임상 실무능력, 그리고 자기관리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8]. 특히, 근거기반 실무와 융합 교육,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디지털 헬스 기술 활용 등이 교육 현장에 도입되며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9].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동시에 학업 부담 증가와 심리적 스트레스, 소진 위험을 높이는 부정적 영향도 동반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0],[11].

      학업소진은 과도한 학업 부담과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어 발생하는 정서적·심리적 탈진 상태로, 무기력감, 피로감, 냉소적 태도, 자기효능감 저하 등을 특징으로 하며, 학습 동기와 성취를 저해할 뿐 아니라 우울, 불안, 학업 중단, 간호직 이탈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12]. 특히 이론–실습 병행, 국가시험 준비, 임상현장 적응 등 복합적인 학업 요구에 직면하여 일반 대학생보다 학업소진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된다[13].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울증, 불안, 심한 경우 학업 중단이나 간호직 포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13]. 이는 개인 차원을 넘어 간호인력 부족과 직무 소진 문제로 확산될 수 있어 간호 교육 현장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Maslach과 Leiter[14]의 소진 이론에 따르면, 소진은 단순히 과도한 스트레스의 결과가 아니라, 개인의 자원과 환경적 요구 간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심리·사회적 현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학업소진 예측 요인을 규명하고, 예방과 완화를 위한 실질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학업스트레스는 학생이 학업 및 관련 환경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심리 상태로[15] 간호대학생은 높은 학업 부담뿐 아니라 임상 현장에서 실제 환자와 마주하면서 심리적 압박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상황에서의 신속한 판단과 책임감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서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10]. 또한 간호대학생은 국가고시, 임상실습, 팀 프로젝트 등 다양한 평가 방식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학업스트레스가 누적된다. 높은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소진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학업소진 완화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16].

      정서표현이란 표출된 정서와 관련된 모든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으로부터 판단되는 정서반응과 자신을 통제하거나 억제하지 않는 정서표현을 의미한다[17],[18]. 정서를 분명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대인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유능한 성과를 나타낸다[19]. 정서는 행동을 조절하며, 학습과정에서 계속되는 평가와 결과에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유발된다. 인지와 정서는 서로 상호의존하며 이성적 사고와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정서의 역할의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대학생의 학습동기 유발과 확장을 위해 학습자가 경험하는 학습정서를 충분히 표현할 때 학습성취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정서표현이 학업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예측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받는 보살핌과 소속감을 의미하며,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21]. 선행 연구들은 높은 사회적 지지가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고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하였으나[22],[23], 간호대학생 학업소진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사회적 지지가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 완화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 및 간호교육 환경에서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소진의 정도를 파악하고, 개인적 자원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제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학업스트레스, 정서표현, 사회적 지지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정서적 건강 증진과 학업소진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정서표현, 사회적 지지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K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으로 2024년 10월 28일에서 2024년 11월 14일까지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203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대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요인 10개로 선정한 결과, 최소 표본크기는 183명이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203명을 목표대상자로 설정하였다. 최종 수거된 202건을 최종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2-3 연구도구
        
          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Kang[24]가 개발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기대 5문항, 내면 5문항, 표출 4문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2) 정서표현
          정서표현은 Kring과 Smith 및 Neale[25]의 정서표현성 척도(Emotional Expressivity Scale, EES)를 Hahn[26]이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본인이 지각하는 정서표현의 정도(예; 나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와 이에 대한 ‘타인의 평가 지각(예;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문항 총 17문항 중 2, 3, 4, 7, 9, 10, 11, 12, 15, 16, 17문항은 역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hn[2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9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89였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Zimet 등[27]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Shin 등[28]이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가족의 지지 4문항, 친구의 지지 4문항, 의미 있는 타인의 지지 4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Shin 등[28]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4) 학업소진
          학업소진은 Lee 등[29]이 개발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탈진(예; 나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지친다), 냉담(예; 나는 공부의 중요성이 의심스럽다), 무능감(예; 나는 공부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문항,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Bang[3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소진의 정도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한 후 집단 간 차이는 Scheffé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정서표현, 사회적 지지 및 학업소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이들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간호학과 재학생으로 취약집단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연구 전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 및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를 결정한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으며,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종료 후 폐기하며, 익명성을 유지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Ⅲ.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소진의 차이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156명(77.2%), 남성 46명(22.8%), 학년은 3학년 102명(50.5%), 4학년 100명(49.5%)이었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자발적 지원’ 82명(40.6%)로 가장 많았고, ‘높은 취업률’이 78명(38.6%), ‘주변의 권유로’가 26명(12.8%), ‘성적에 맞춰서’가 8명(3.9%)순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102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70명(34.7%), ‘매우만족’이 18명(8.9%), ‘불만족’이 8명(4.0%), ‘매우 불만족’이 4명(2.0%) 순으로 나타났다. 학점 평균은 4.5점 만점으로 ‘3.5점~3.99점’이 64명(31.7%)으로 가장 많았고, ‘3.00점~3.49점’이 62명(30.7%), ‘4.00점~4.50점’이 56명(27.7%), ‘2.5점~2.99점’이 16명(7.9%), ‘2.5점 미만’이 4명(2.0%)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부담은 ‘과중한 학업량 ’이 114명(56.4%)으로 가장 많았고, ‘학점관리’가 64명(31.7%), ‘전공과목 난이도’ 16명(7.9%), ‘기타’ 8명(4.0%) 순으로 나타났다(표 1).

        
          Table 1. 
				
          

          
            Difference in the academic burnou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2)

          
          

        

        
          
            
              	Variables
              	Category 
              	N(%)
              	M±SD
              	t/F (p)
            

          
          
            	Gender
            	Female
male
            	156(77.2%)
46(22.8%)
            	2.60±0.68
2.66±0.67
            	-.335
(.965)
          

          
            	Grade
            	Junior
Senior
            	102(50.5%)
100(49.5%)
            	2.69±0.72
2.59±0.61
            	.755
(.592)
          

          
            	Motivation for application
            	voluntary
Suggestion from others
 According to School records
 High employment rate
other
            	82(40.6%)
26(12.8%)
8(4.0%)
78(38.6%)
8(3.9%)
            	2.57±0.54
3.00±0.93
3.06±0.90
2.53±0.65
2.92±0.58
            	1.944
(.109)
          

          
            	Major satisfaction
            	Very dissatisfieda
Dissatisfiedb
Neutralc
Satisfiedd
Very satisfiede
            	4(2.0%)
8(4.0%)
70(34.7%)
102(50.4%)
18(8.9%)
            	4.43±0.33
3.31±0.60
2.80±0.56
2.49±0.60
2.22±0.61
            	8.795
(<.001)
*b>c, d, e
          

          
            	Grade point average 
            	4.00～4.50
3.5～3.99
3.00～3.49
2.50～2.99
<2.5
            	56(27.7%)
64(31.7%)
62(30.7%)
16(7.9%)
4(2.0%)
            	2.54±0.59
2.57±0.58
2.68±0.71
2.93±0.85
3.77±1.27
            	2.132
(.083)
          

          
            	Academic pressure
            	Grade Management
Heavy Study Load
Difficulty of the Major
Others
            	64(31.7%)
114(56.4%)
16(7.9%)
8(4.0%)
            	2.48±0.71
2.74±0.64
2.69±0.76
2.52±0.67
            	1.069
(.366)
          

        

        
          
            Note. Major satisfaction was dummy-coded, with “Neutral” as the reference group.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에 따라 학업소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8.795, p<.001). 전공만족도에 따른 학업소진의 정도를 사후 검증한 결과, 전공에 ‘불만족’한 경우가 ‘보통’, ‘만족’, ‘매우 만족’에 비해 학업소진 정도가 높았다(표 1).

      

      
        3-2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정서표현, 사회적 지지 및 학업소진 정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2.44±0.75점이었으며, 정서표현 정도는 평균 2.89±0.36점이었다. 사회적 지지 정도는 평균 3.78±0.69점이었으며. 학업소진 정도는 평균 2.64±0.67점이었다(표 2).

        
          Table 2. 
				
          

          
            The degree of academic stress, emotional expression, social support and academic burnout of subjects
            (N=202)

          
          

        

        
          
            
              	Variables
              	Mean±SD
              	Range(Min-Max)
            

          
          
            	Academic Stress
            	2.44±0.75
            	14-70
          

          
            	Emotional Expression
            	2.89±0.36
            	17-85
          

          
            	Social Support
            	3.78±0.69
            	12-60
          

          
            	Academic Burnout
            	2.64±0.67
            	15-75
          

        

        

      

      
        3-3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정서표현, 사회적 지지, 학업소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학업소진과 학업스트레스(r=.606, p=.000)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정서표현(r=-.348,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사회적 지지(r=-.256, p=.010)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업스트레스는 정서표현(r=-.299, p=.002)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r=-.394, p<.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정서표현은 사회적 지지(r=.323,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3).

        
          Table 3.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academic stress, emotional expression, social support and academic burnout of subjects 
            (N=202)

          
          

        

        
          
            
              	Variables
              	Academic Burnout
              	Academic Stress
              	Emotional Expression
              	Social Support
            

            
              	r(p)
              	r(p)
              	r(p)
              	r(p)
            

          
          
            	Academic Burnout
            	1
            	
            	
            	
          

          
            	Academic Stress
            	.606(<.001)
            	1
            	
            	
          

          
            	Emotional Expression
            	-.348(<.001)
            	-.299(.002)
            	1
            	
          

          
            	Social Support
            	-.256(.010)
            	-.394(<.001)
            	.323(<.001)
            	1
          

        

        

      

      
        3-4 대상자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소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전공만족도를 더미변수로 처리한 1개의 변수와 학업소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학업스트레스, 정서표현 및 사회적 지지 3개의 변수, 총 4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분산팽창계수는 1.054에서 1.341로 10미만이고, 공차(tolerance)한계 0.7에서 0.9로 0.1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선의 문제가 없었다. 오차의 자기상관을 Durbin-Watson 값으로 확인한 결과 2.042로 2에 근접하였다. 따라서 회귀식의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었다.

        대상자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스트레스(β=482, p < .001), 정서표현(β=282, p=.004), 전공 매우 불만족(β=.194, p=.010), 불만족(β=.214, p=.004), 만족(β=-.160, p=.040)이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1.7%였다(F=16.275, p<.001)(Table4).

        
          Table 4. 
				
          

          
            Predictors of the academic burnout of subjects
            (N=202)

          
          

        

        
          
            
              	Variables
              	Β
              	SE
              	
                β
              
              	t
              	p
            

          
          
            	(Constant)
            	-.141
            	.782
            	
            	-.180
            	.858
          

          
            	Academic Stress
            	.433
            	.071
            	.482
            	6.116
            	<.000
          

          
            	Emotional Expression
            	.526
            	.178
            	.282
            	2.960
            	.004
          

          
            	Social Support
            	.079
            	.101
            	.076
            	.778
            	.438
          

          
            	Major satisfaction
            	
              a
            
            	.930
            	.354
            	.194
            	2.627
            	.010
          

          
            	
              b
            
            	.730
            	.249
            	.214
            	2.935
            	.004
          

          
            	
              c
            
            	-.101
            	.108
            	.076
            	-.933
            	.353
          

          
            	
              e
            
            	-.373
            	.179
            	-.160
            	-2.083
            	.040
          

          
            	F(p)
            	16.275(<.000)
          

          
            	Adj. R2
            	.517
          

          
            	Durbin-Watson
            	2.042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정서표현, 사회적 지지, 전공만족도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학업소진 정도는 평균 2.64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학업소진을 측정한 Bang[30]의 연구에서 평균이 2.6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스트레스, 정서표현 및 전공만족도였고, 이들 변인들의 학업소진에 대한 설명력은 51.7%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Bang[30]의 연구에서 보고된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 수준 평균 2.60점과 유사하며, 간호대학생이 과중한 교과과정과 국가시험 준비, 임상실습 및 취업 준비로 인해 일반대학생보다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는 기존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심화된다는 결과는 학업환경 조절을 통한 소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수자가 학년별 학업 부담에 따라 스트레스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조절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정서표현은 학업소진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변인이자 학업소진을 낮추는 보호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정서표현이 높을수록 학업소진은 낮았다.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Park[31]의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을 잘할수록 부정정서가 억제되어 소진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 임상 간호사의 정서표현 정도는 3.49점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정서표현 정도는 2.89점으로, 임상 간호사가 간호대학생보다 정서표현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 간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서를 자주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서표현이 훈련되어졌을 수 있을 것으로[32] 보인다. 한편, Lee 등[20]의 연구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 습득 과정 중 실패나 실수를 경험하며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과정 내에서 불안감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받아주는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학습에 대한 긍정적 기대, 호기심, 흥미 등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유발된 정서는 학습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며,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한 학습행동을 유지하고 조절한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가 경험하는 정서를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과 관련된 부정 정서를 억제하여 학업소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을 설명하는 데 세 번째로 영향력이 큰 요인은 전공만족도였다. 전공만족도가 낮을수록 학업소진 수준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전공 불만족이 학업소진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32]의 결과와 일치한다. Hwang[32]은 전공만족도를 간호학 전공의 사회적 가치와 직업적 전망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의미하는 ‘인식만족’과 전공과정의 내용과 학습경험, 교수-학생 상호작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교과만족’으로 구분하였는데, 간호대학생들은 높은 취업 안정성과 사회적 기대에 힘입어 입학 초기에는 인식만족 수준이 높지만, 실제로 직면하게 되는 임상실습과 높은 학업 부담은 교과만족을 낮추어 학업소진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업소진 완화를 위해서는 학업 부담 경감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과만족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은 전공 학습의 실제성과 임상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교과만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33]을 고려할 때, 임상현장과 연계된 학습 경험을 확대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전략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강화하고 학업소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세 번째로 영향력이 높은 변인은 전공만족도였는데, 전공만족도가 낮을수록 학업소진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공 불만족이 학업소진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32] 결과와 일치한다. 간호대학생은 취업난이 심각한 시대에 높은 취업률 보장하는 간호학과에 진학했다는 사실이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로 간호학 전공에 대한 ‘인식만족’을 높이기도 하나 실제 경험해야 하는 간호학 전공은 쉽지 않은 과정임을 느끼고 있는 학생에게는 전공 ‘교과만족’이 낮아진다는 Hwang[32]의 연구결과와 전공 불만족이 학업소진을 높인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여 학업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교수학습 전략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33]을 고려할 때, 임상현장과 연계된 학습경험을 제공하여 전공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을 설명하는 데 있어 사회적 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Kang 등[34]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사회적 지지의 보호효과가 본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간호교육의 맥락적 특수성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간호학은 국가시험 준비를 중심으로 한 방대한 학습량과 임상실습 부담이 큰 전공으로,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강의와 실습이 주로 지식·술기 전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교수나 또래, 선후배로부터 지지를 경험하더라도 그 지지가 학업소진을 완화하는 데 즉각적이거나 직접적인 완충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한편, Lee 등[35]는 간호대학생의 학업민첩성과 학업소진의 관계를 탐색하면서 교수지원과 친구·선배지원, 학습 환경지원의 효과성을 구분하여 보고하였다. 학습 환경지원은 학습민첩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학업소진을 완화시키는 반면, 교수지원은 학습민첩성을 촉진하는 매개 역할을 하였으며, 친구·선배지원은 학업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지지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심리적 여건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간호교육 환경에서 교수자의 피드백과 개별적 상호작용이 제한적이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순히 사회적 지지의 양을 늘리는 접근보다는 교수–학생 간의 질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스터디 동아리나 선후배 멘토링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지지 자원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학습 상황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적 요인을 고려한 질적 지지체계의 구축이야말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정서표현,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업소진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적 개입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학업소진을 가장 강력하게 설명한 변인은 학업스트레스로, 이는 간호대학생의 과중한 학업과 임상실습 부담이 소진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교육기관은 학년별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멘토 교수제나 학습코칭 프로그램과 같이 학생 맞춤형 스트레스 완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서표현은 학업소진을 낮추는 보호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교수자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생이 학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이나 좌절감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낮았다는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전공의 의미와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이나 임상연계 교육과 같은 실질적이고 몰입감 있는 교수학습 전략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본 연구에서 유의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간호교육 환경에서 교수–학생 간 상호작용과 피드백 기회가 제한적이고 학생들이 지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순히 지지의 양을 확대하기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여 학생이 필요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 선후배 멘토링, 스터디 그룹 등을 활성화하고, 교수자의 개별적 피드백과 상담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요구되며,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교육환경을 반영한 반복 연구와 본 연구에서 제안된 중재 전략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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